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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the fatigue symptom state of optometrist. In addition, it served as foundation to                  

seek measures helpful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ide and job environment of optometrists by analysing job satisfaction                 

factors affecting fatigue symptoms. Methods: This research targeted 238 optometrists who responded to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fatigue symptom factors and identify the factors of job satisfaction affecting fatigue symptoms. Results: The mean score of                 

job satisfaction was 3.10±0.76, and the casual relationship factor among five factors was the highest. In addition, the mean                  

score of fatigue symptoms was 4.25±1.04, and the overall fatigue factor among three factors was the highest. The relationship                  

between five subfactors of job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subfactors of fatigue symptoms showed a                 

slightly higher positive correlation.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subfactors of job satisfaction and subfactors of fatigue               

symptoms showed a low negative correlation. Overall fatigue was higher, as the job pride (β=−0.222) of job satisfaction was                  

lower, and that situational fatigue was higher, as human relations (β=−0.227) were tougher. Conclusions: Continuous              

vocational training and wo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reflecting realistic situations should be conducted to enable             

optometrists to have job pride and experience positive thinking to enhance their job satisfaction and reduce fatigu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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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로는 보건의료 측면에서 정신적  ·  육체적  ·  행동적 변화            

를 초래하는 위험인자로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며[1] 건강의 장해에 대한 경고반응이다.[2]     

특히 직장상사나 동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부족, 역할     

갈등, 장시간 근무 등에 의해 정신적  ·  정서적  ·  신체적 부담              

이 가중되어 피로를 자각하게 된다.[3,4] 피로현상은 객관적      

측정의 어려움으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고단하     

다’는 등의 주관적인 느낌이 있으면서[5] 근로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호소하는 증상이다.[6] 이러한 피로의 축적은 일      

상생활 능력의 약화와 직무에 대한 만족도 저하뿐만 아니       

라 심한 경우 삶의 질까지도 저하시키게 되므로 피로를       

감소시키는 관리방안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3] 

직무만족이란 직무경험 평가 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정       

서 상태로 자기계발 노력을 촉구하고 공동 작업에 자발적       

인 참여 의욕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킨다.[7] 또한 직무에서      

오는 만족감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게도 하고 행복의 초석       

이 되기도 한다.[8]

안경사는 고객의 눈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이기 때문에[9]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때 전문적인 발전과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안경사의 직무만족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높은 수준       

의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면하게 될 환경과 상황에 적극적       

이고 창의적이나,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은 직무환경에 부      

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이에 본 연구는 안경사의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과     

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피로자각증상에 미치는 직무만족도     

의 요인을 파악하여 안경사의 자긍심과 직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할 토대로 쓰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안경원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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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9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238명(1회차 98명, 2회차 82명, 3회차 58명)의 응답       

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총 8문항으로 성별, 연령, 근       

무경력, 근무시간, 직급, 급여 만족도, 피로인지시기, 근무      

장소로 구성하였다.

직무만족도에 관련된 척도는 총 32문항이며 하위 5요인      

(자율성 8문항, 인간관계 5문항, 보수 4문항, 직업적 긍지       

7문항, 근무환경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보건인력의 직     

무만족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도구[10]를 참고하여 본 연구      

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scale 측정 방법에 따라 5점 척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만족도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93이며 하위요인인 자율성     

0.893, 인관관계 0.833, 보수 0.921, 직업적 긍지 0.898, 근무        

환경 0.876으로 나타났다.

피로자각증상은 Schwartz 등[11]의 fatigue assessment    

inventory(FAI)를 기반으로 Chang[12] 이 개발한 한국판 다      

차원피로척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피로자각증상은 지난 2주 동안 느꼈      

던 경험을 측정한 도구로 총19문항이며 하위 3요인(전반      

적피로 8문항, 일상생활기능장애 5문항, 상황적피로 6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의 1점에서부터 ‘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 Categories Frequency(%)

Gender
Male 156 (65.5)

Female 082 (34.5)

Age (year)

21~25 038 (16.0)

26~30 082 (34.5)

31~35 026 (10.9)

36~40 018 (07.6)

41≤ 074 (31.0)

Working duration (year)

1~3 060 (25.2)

4~6 080 (33.6)

7~9 024 (10.1)

10≤ 074 (31.1)

Working hours (/d)

≤8 020 (08.4)

9~10 112 (47.0)

11~12 102 (42.9)

12≤ 004 (01.7)

Job Position

Staff 120 (50.4)

Head 034 (14.3)

Chief 080 (33.6)

Others (Assembly workshop manager, training team leader) 004 (01.7)

Salary satisfaction

Very satisfied 006 (02.5)

Satisfied 052 (21.9)

Normal 096 (40.3)

Unsatisfied 044 (18.5)

Very unsatisfied 040 (16.8)

Period to recognize fatigue

Before work 040 (16.8)

 During work 080 (33.6)

After work 092 (38.7)

Other 026 (10.9)

Working place
Independent optical shop 112 (47.1)

Franchise optical shop 126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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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렇다’의 7점까지 Likert scale 측정방법에 따라 7점       

척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자각증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로자각증상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34이며 하위요인인 전반적 피로 0.876, 일상생활      

기능장애 0.637, 상황적 피로 0.91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도, 피로자각증상     

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 직무만족도와 피     

로자각증상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피로자각증상에 직무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     

에서 통계적 유의검정 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근무경력, 근무시       

간, 직급, 급여만족도, 피로인지시기, 근무장소로 분류하였     

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65.5%, 여성 34.5%이었으며, 연령대는 21~      

25세 16.0%, 26~30세 34.5%, 31~35세 10.9%, 36~40세      

7.6%, 41세 이상 31.1%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1~3년      

25.2%, 4~6년 33.6%, 7~9년 10.1%, 10년 이상 31.1%로 나        

타났으며 근무시간은 9~10시간 47.1%, 11~12시간 42.9%,     

8시간이하 8.4%, 12시간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 직       

급은 일반기사 50.4%, 원장 33.6%, 책임기사 14.3%, 기타       

(조립실장, 교육팀장) 1.7%로 나타났다. 급여만족도는 매     

우만족 2.5%, 만족 21.8%, 보통 40.3%, 불만족 18.5%, 매        

우불만족 16.8%로 나타났다. 피로인지시기는 근무 후가     

38.7%로 가장 많았고 근무 중 33.6%, 근무 전 16.8%, 기         

타 10.9%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장소는 개인 안경원 47.1%,      

프렌차이즈 안경원 52.9%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의 정도 

안경사의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직무만족도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3.10        

±0.76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인간관계가 3.47±0.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율성 3.22±0.83, 근무환경 3.20±0.81,      

직업적 긍지 2.90±0.87, 보수 2.70±1.03 순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와의 비교에 있어서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만      

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고 직무만족 도구의 하위영역이      

본 연구와 다르므로 직접비교는 힘들지만 안경사를 대상      

으로 전문적 직업수준 만족도를 본 Hwang과 Lee[9]의 연       

구와 치과기공사[13], 치과위생사[3,10,14]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의 결과가 3점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여        

겨진다. 반면 안경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을 조사한 Kwon 등[15]의 연구와 교대근무하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 등[16]의 연구 결과보다는 높       

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17]에서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직     

무 관련 만족도 10개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는 조직내         

인간관계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안      

경사를 대상으로 한 Hwang과 Lee[9] 그리고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Shin[3]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조       

직 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의 유지는 조직문화를 발전시      

켜 업무를 수행할 때 양질의 고객응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팀의 연결된 업무로 상호협조를       

요구하는 타 보건계열의 직종에 비해 안경사의 업무는 업       

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중요한 업         

무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이 직무에 대        

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17]에서 5점 척도로 본 안경사의     

15가지 직무 여건 가운데 ‘휴직의 어려움(4.19점)’, ‘결혼      

Table 2. Participants’ job satisfaction and fatigue symptoms 

Variables Number of item Range Mean±SD

Job satisfaction

Autonomy 8 1~5 3.22±0.83

Interpersonal relationship 5 1~5 3.47±0.84

Pay 4 1~5 2.70±1.03

Job pride 7 1~5 2.90±0.87

Work environment 8 1~5 3.20±0.81

Total 32 1~5 3.10±0.76

Fatigue symptoms

Global fatigue 8 1~7 4.65±1.13

Daily dysfunctioning 5 1~7 3.89±0.96

Situational fatigue 6 1~7 4.20±1.35

Total 19 1~7 4.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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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사, 임신, 자녀양육의 부담(3.88점)’, ‘열악한 근무환경      

(3.63점)’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되었다.

본 연구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20으로 직업적      

긍지와 보수요인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근무환경 항목     

중에서 직원복지와 휴가 일수에 대한 부분 등 주로 복리        

후생과 관련한 부분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안       

경사의 휴가 일수 조정 및 편의시설(온수, 식사장소) 제공       

등의 복지개선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직무만족도 하위요인 중 직업적 긍지와 보수       

요인이 2점대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직업적 긍       

지는 타 보건계열인 치위생사의 3점대보다 낮았으며 보수      

요인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10] 이에 대해 안경사들은 현       

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자신의 능        

력은 있으나 낮은 사회적 대우와 앞으로의 전망이 직업적       

긍지를 낮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문직 발전을 위한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2.77로 낮게 조사되었다. 안경사는 본인이 보유      

하고 있는 직업적 전문성과 관련된 항목들(전문성 및 기       

술 부족, 독립적 업무 수행 어려움)은 큰 어려움 없이 수         

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므로[17] 보수교육에서 현재 추구하     

고 있는 주제의 방향을 변화시켜 안경사에게 직업적 긍지       

와 긍정적인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토대가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업무량과 경력에 대       

한 적절한 보수와 직장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의 후생복리       

비의 개선은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여겨지므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경사들이 느낀 피로자각증상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     

중 4.25±1.04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피로자각증상     

을 측정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8] 피로자각증상      

의 하위요인별로는 전반적피로가 4.65±1.13으로 가장 높     

았고, 상황적피로 4.20±1.35, 일상생활기능장애 3.89±0.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바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피      

로의 누적은 근무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누적된 피로는       

업무수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안전사고      

에도 영향을 미친다.[19] 피로자각증상은 실제 피로를 가장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경사 직업이 대부분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며 긴장 속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이고 업       

무 수행 시 다양한 잡일로 인해 피로도가 높은 직업으로        

파악된다. 피로를 많이 느낄수록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객응대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 있다. 

3.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 간의 상관관계

직무만족도의 하위 5요인에 해당하는 자율성, 인간관계,     

보수, 직업적긍지, 근무환경과 피로자각증상의 하위 3요인     

에 해당하는 전반적피로, 일상생활기능장애, 상황적피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직무만족       

도의 하위 5요인 간의 관계(0.503≦r≦0.759, p<0.01), 피      

로자각증상의 하위 3요인 간의 관계는(0.718≦r≦0.762,    

p<0.01) 다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만족도의      

하위 5요인과 피로자각증상의 하위 3요인 간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0.251≦r≦−0.383, p<0.01) 이는 치    

과위생사[3]와 간호사[20-22]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     

만족도가 낮을수록 피로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4. 대상자의 직무만족도가 전반적 피로, 일상적 기능장애,      

상황적피로에 미치는 영향 

피로자각증상의 하위 3요인을 종속변수로 직무만족도의    

하위 5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들의 피로자각증상을 설명하는데 직무만족의 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fatigue symptoms 

Variables Autonomy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y Job pride

Work 

environment
Global fatigue 

Daily 

dysfunctioning 

Situational 

fatigue 

Autonomy    1.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0.736** 1.000**

Pay 0.721** 0.565** 1.000**

Job pride 0.666** 0.503** 0.720** 1.000**

Work environment 0.737** 0.696** 0.759** 0.679** 1.000**

Global fatigue −0.354**
−0.251**

−0.347**
−0.383**

−0.336** 1.000**

Daily dysfunctioning −0.313**
−0.335**

−0.262**
−0.297**

−0.334** 0.762** 1.000**

Situational fatigue −0.347**
−0.366**

−0.297**
−0.278**

−0.322** 0.720** 0.718** 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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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력이 전반적피로 13.2%(F=9.379, p=0.000), 일상생활기    

능장애 12.3%(F=7.655, p=0.000), 상황적피로 13.3%(F=8.297,    

p=0.000)이고 전반적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도는 직업     

적 긍지(β=−0.222)이며, 상황적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만      

족도는 인간관계(β=−0.227)였다. 이는 안경사의 직업적 긍     

지와 인간관계가 피로자각증상과 관련이 있고, 직업적 긍      

지와 인간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피로, 상황적피로와 관련된 피로자각증상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Kim과 Sung[23]의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사, 동료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피로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hin[3]은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로자각증상에 직무만족도가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피로인지지각은 근무 중과 근무 후       

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피로인지는 안경사의      

직무만족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근무 중 또는 근무 후에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안경원은 대부분 개인에 의해 운영되므로 조직적이      

고, 공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 분장, 휴무 및 휴가 일수 조정, 열악한 휴게시설 개         

선 등의 복리후생은 개인에 있어서나 미래 안경계의 발전       

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각적인 대안을 마        

련해 직무만족도를 높이려는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안경사의 피로자각증상에 대한 연구로서 안      

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피로자각증상의 상태     

를 파악하고, 피로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도     

요인을 분석하여 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안경사의 자긍심       

과 직무개선에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할 토대로 쓰이고자       

한다.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3.10점이었으며, 인간관계    

가 가장 높았고, 자율성, 근무환경, 직업적 긍지, 보수 순        

으로 나타났으며 피로자각증상은 전반적 피로가 가장 높      

았고, 상황적 피로, 일상생활기능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간은 낮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경사의 직업적 긍지가 낮을수록      

전반적 피로가 높고, 인간관계가 어려울수록 상황적 피로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표본수가 제한적이어서 우리나라 안경사전     

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Table 4. The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n fatigue symptoms 

Variables
Global fatigue

B SE β t p-value
R2=0.168

adjusted 

R2=0.132 

F=9.379

(p=0.000)

Job 

satisfaction

Autonomy −0.215 0.150 −0.158 −1.434 0.153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69 0.127 −0.052 −0.547 0.585

Pay −0.059 0.116 −0.054 −0.509 0.611

Job pride −0.287 0.120 −0.222 −2.396 0.017

Work environment −0.089 0.153 −0.064 −0.579 0.563

Variables
Daily dysfunctioning

B SE β t p-value

R2=0.142

adjusted 

R2=0.123

F=7.655 

(p=0.000)

Job

satisfaction

Autonomy −0.042 0.130 −0.036 −0.321 0.748

Interpersonal relationship −0.205 0.110 −0.180 −1.871 0.063

Pay −0.072 0.100 −0.078 −0.722 0.471

Job pride −0.152 0.133 −0.138 −1.465 0.144

Work environment −0.175 0.154 −0.148 −1.320 0.188

Variables
Situational fatigue

B SE β t p-value

R2=0.152

adjusted 

R2=0.133 

F=8.297

(p=0.000)

Job 

satisfaction

Autonomy −0.157 0.182 −0.096 −0.864 0.388

Interpersonal relationship −0.365 0.154 −0.227 −2.374 0.018

Pay −0.056 0.141 −0.043 −0.402 0.688

Job pride −0.081 0.145 −0.052 −0.558 0.577

Work environment −0.041 0.186 −0.025 −0.220 0.826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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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를 확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안경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피로자각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경사가 안경사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 복리      

후생의 개선이 밑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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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의 직무만족도가 피로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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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피로자각증상의 상태를 파악하고 피로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도 요인 분석을 통해 안경사의 자            

긍심과 직무환경 개선에 될 방안을 모색할 토대로 쓰이고자 한다.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안경사 238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직무만족도가 피로자각증상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직무만족도의 평균점수는 3.10±0.76점으로 5요인 중 인간관계 요인           

이 가장 높고, 피로자각증상의 평균점수는 4.25±1.04점으로 3요인 중 전반적 피로 요인이 가장 높았다. 직무만족도             

의 하위 5요인 간의 관계와 피로자각증상의 하위 3요인 간의 관계는 다소 높은 양의 상관관계이나,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과 피로자각증상의 하위요인 간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만족도의 직업적 긍지(β=−0.222)가 낮           

을수록 전반적 피로가 높고, 인간관계(β=−0.227)가 힘들수록 상황적 피로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안경사            

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피로자각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경사가 안경사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직업교육과 근무환경의 향상이 밑받침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주제어: 안경사, 직무만족, 피로자각증상, 직업적 긍지, 안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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